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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요약

이 논문은 헤브라이즘이 기원전 6-5세기에 제국 열강들과 어떤 접촉이 있었으며, 

또한 유다인들은 제국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에 어떤 입장을 취했고, 그 결과 어떤 

융복합적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규명한 논문이다. 저자는 이 논문에서 기원전 

6-5세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구약성서 자료들과 고고학의 연구 성과

물들을 활용하여 헤브라이즘과 제국들의 종교적-문화적 관련 주제들을 비교, 분석하

고 있다. 

저자는 고대 이스라엘의 헤브라이즘이 주변 국가들 및 민족들과의 잦은 접촉을 통

해 형성되었고 한다. 저자는 아시리아, 이집트, 바벨론, 페르시아와 같은 거대한 제국

을 경험한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자신의 고유 종교와 문화를 유지하는 동시에 때로는 

제국들의 종교와 문화를 접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재창조하거나 그대로 수용했다고 

주장한다. 저자는 다음과 같이 그 사례를 보여준다. 이집트 종교를 경험한 엘레판틴 

유대인들의 아낫-벧엘과 에쉠-벧엘 숭배, 바벨론 포로 이후 지도자 에스라와 느헤미

야가 절대적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기 보다는 모세의 율법을 준수할 것만 강조한 것, 

유다인들의 국제결혼 유행, 비히브리식 이름 작명, 페르시아와 그리스 화폐의 영향으

로 인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에서의 동전 주조, 유다인의 아람어 사용 비율 증가 등. 

저자는 기원전 6-5세기 헤브라이즘이 주변 강대국에 영향을 주었다기보다는, 제국들

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에 동화되는 경향이 우세했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저자는 그

것을 헤브라이즘의 포기로 보지 않는다. 이후에 유다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면

서 새로운 정신문화로서의 유대교를 정립해 나갔기 때문이다. 




